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3, No. 4 pp. 86-95, 2022

https://doi.org/10.5762/KAIS.2022.23.4.86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86

근로장애인의 소득과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극적 여가활동 및 적극적 여가활동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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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근로장애인에 초점을 두지 않았으며,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적극적, 소극적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소득 및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소극적 여가활동과 적극적 
여가활동의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응답한 근로장애인 1,41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SPSS Macro 프로그램인 PROCESS(ver.3.4)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소득과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근로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와 건강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적극적 여가활
동과 소극적 여가활동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근로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소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근로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의
개발 및 확산 노력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Abstract  Many studies related to the life satisfaction of disabled people in Korea were conducted. 
However, no studies focused on the working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leisure activities of the disabled
people by dividing them into active and passive type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income and health status on life satisfaction of working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nalyzed the 
multi-mediating effects of passive and active leisure activities to suggest ways to increase life satisfaction
of working people with disabilities. Data of 1,417 working disabled who responded to the 2017 survey
on disabled people were analyzed, and SPSS Macro program PROCESS (ver.3.4) was us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higher the income and health status,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working 
disabled. Both passive and active leisure activitie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artial 
multi-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life satisfaction and between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examined the need to develop and spread various leisure activities for the 
working disabled and policy efforts for income and health promotion to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working disabled. 

Keywords : People With Disabilities, Income, Life Satisfaction, Health, Passive Leisure Activities, Active 
Leisur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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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만족
감과 행복감을 의미하며[1,2],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 등
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3]. 최근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의 속성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문화 또는 정치
경제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4].

OECD(2017)에 의하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34
개 국가 중 27위에 해당하여 낮은 수준이었고, 전체 한국
인은 5.8점인데 비하여 장애인은 5.02점으로 더 낮게 나
타났다[5]. 연구자들은 이미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한
국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왜 낮은지,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장애인의 소득
과 건강상태[6-8],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9,10], 차별경
험 및 사회적지지[11]와 같은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1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상태나 소득이나[6-8], 
장애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13-17], 결혼상태나 가
구원 수와 같은 가족관련 요인[18]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만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동 및 접근
성,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19,20], 공적서비스 이용경험
이나[21] 장애인의 차별경험[11] 등이 장애인의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한 연구도 있었다[22-24]. 선
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소득, 건강상태, 이동 및 접근성, 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경험, 차별경험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다양한 변인들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쳤다. 이
에, 소득, 건강상태, 여가활동, 차별경험 등 다양한 요인
들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여가활동이 특
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활동이론에 
의하면, 자원봉사, 종교활동, 사회적 활동 등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며[26], 특히 여
가활동의 수준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27]. 여가활동의 수준은 적극적 여가와 소극적 여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28,29], 적극적 여가는 스포츠, 운동, 
여행과 같은 야외 활동으로 높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고[30], 소극적 여가는 휴식, TV시청, 컴퓨터 게
임과 같은 단순히 시간을 소모하거나 실내에서 이루어지

는 낮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다[3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현재 한국 장애인

의 여가생활은 주로 TV 시청(88.2%), 휴식(72.8%) 등, 
소극적 여가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며, 봉사 및 사교활동
(12.4%), 스포츠 활동(10.5%) 등 적극적인 여가활동의 
참여율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32]. 이러한 결과는 여가
활동이 건강상태나 경제적 여건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적극적 여가활동은 더 높은 소득과 비용지출, 건강수준
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30].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는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과 
취업여부가 여가활동의 종류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거나[6],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적 상태가 여가
활동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7]. 그
러나 사회가 개별화되어가고 있고 개인 소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연구들은 여전히 장애인의 
경제적 요인은 가구소득[6]이나 주관적 경제상태[7], 자
산이나 취업 여부 형태로 조작화할 뿐[8], 개인의 소득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6]. 

더 나아가 장애인의 여가활동이 주로 소극적 여가활동
에 머무르는 상태에서 선행연구는 여가활동을 소극적, 
적극적 여가활동을 통합하여 살펴보고 있었다는 한계가 
있다[4]. 또한, 소득과 여가활동의 정도에 따른 다중매개
효과를 살펴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본 논문은 여가활동의 정도를 구분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한걸음 나아가, 근로장
애인의 개인소득과 건강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여가활동도 적극적 여가와 소극적 
여가활동으로 구분하여 다중매개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
고자 한다. 특히 근로장애인으로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여, 
건강상태, 소득활동과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인과성을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다[33]. 여
가, 근로, 건강, 소득은 모두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이 누
려야 하는 권리로서 명시된 주제영역이기도 하다. 장애
인정책종합계획에도 장애인의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
참여(여가)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10조2). 그러나 근로시간이 증가하여 개인소득이 높아질
수록, 건강상태가 나빠지거나 여가를 즐길 시간이 줄어
들어 삶의 만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34], 
근로장애인의 소득과 여가활동, 삶의 만족 간의 관계는 
비근로장애인과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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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는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35] 본 연구는 근로장애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근로장애인 개인의 건강과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여가
활동이 종류에 따라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근로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
일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
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근로장애인 개인의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적극적 여가활동과 
소극적 여가활동이 어떠한 다중매개효과
를 지니는가?

연구문제2. 근로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인식이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적극적 여
가활동과 소극적 여가활동이 어떠한 다중
매개효과를 지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 중인 성인 장애인의 개인소득

과 주관적 건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 소극적 여가활동과 적극적 여가활동의 다중매개분석 
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주요 변인은 아
래 연구모델과 같이 고려하였고,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가구원 수, 장애유형, 장애정도, 일상생활 수행능
력(ADL),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공적서비스 
이용정도, 차별경험정도 변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마다 수

행하는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만 18세 이상 근로장애인의 응답을 분석하였고 분석자료 
추출시, 보건복지부의 근로장애인 정의를 참고하여[36],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에 한정하였다. 그 
외,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하고 총 
1,417명을 분석하였다. 2020년 자료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의 영향력을 배제하
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인과성을 파악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으며, 2021년 말 현재 2020년 장
애인실태조사의 원자료는 일반연구자에게 공개되지 않았
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
으며, 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주요 변수 특성,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7)가 개발한 SPSS 
확장 매크로 프로그램인 PROCESS(version 3.4)를 사
용하였으며, PROCESS macro의 다중매개효과 모형(4
번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유의성 
검증 방식으로 Sobel 검증이 있는데 이는 표본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가정하에 분석되기 때문에 검증력
이 다소 낮은 한계가 있다[37]. 따라서 기존의 검증 방식
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검증 방식을 활용하였
다. 

2.3 주요변수
2.3.1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로 총 7문항(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 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
계, 여가생활)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1:매우 불
만족 ~ 5: 매우 만족). 각 문항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도
출해내었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는 점수가 높을수
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가 활
용한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도(Cronbach’s α)는 
.854인 것으로 나타났다. 

2.3.2 독립변수 : 개인 월 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개인 월 소득 및 주관적 건강상

태이며, 개인 월 소득은 월급, 재산 및 금융 이자 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속변수화하였으며, 정규분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로그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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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

C
o
n
t
r
o
l

V
a
r
I
a
b
l
e

Gender Female 443 31.1
Male 974 68.7

Age

20’s 95 6.7
30~40 354 25.0
50~60 775 54.7
70~ 139 13.6

mean : 54.53(SD=14.08)
Marital 
Status

Single 561 39.6
Married 856 60.4

Education

Elementary 355 25.1
Middle 217 15.3
High 546 38.5

University~ 299 21.1

Number of 
Households

1 person 274 19.3
2 person 468 33.0
3 person 300 21.2

4 person~ 375 26.5
mean : 2.64(SD=1.26)

Type of 
Disability

Physical 1,262 89.8
Mental 144 10.5

Degree of 
Disability

Mild 1,022 72.1
Severe 395 27.9

ADL

Indepen-
dence 1,396 98.5

Mild 20 1.4
Severe 1 0.1

mean : 3.96(SD=0.11)

IADL

Indepen-
dence 1,255 88.6

Mild 124 8.8
Severe 38 2.7

mean : 3.85(SD=0.37)
Min Max Mean S.D

Public 
Services 0 20 4.94 2.40

Discrimi-
nation 0 16 1.59 2.47

In
dep

Income 3 1,000 182.78 129.46
Health 1 5 2.93 0.82

Medi

Passive
Leisure 0 6 2.57 1.14

Active
Leisure 0 6 1.26 1.12

Total 0 12 3.83 1.91

Dep Life 
Satisfaction 1 4 2.67 0.44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문항으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5점 척도로(1: 매우 
나쁨 ~ 5: 매우 좋음)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
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2.3.3 매개변수 : 여가활동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여가활동으로 총 14문항(영화 

및 공연 감상/관람, TV시청, 컴퓨터/인터넷 사용, 놀이, 
문화예술참여, 자기계발활동, 스포츠, 자원봉사활동, 여
행, 해외여행, 사교, 자조모임, 가족관련 행사, 지역시설 
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기존의 선행연
구를 참고하여[6,20] 소극적 여가활동, 적극적 여가활동
으로 나눈 후 각 문항을 합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각의 여가활동 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소극적 여가활동은 감상 및 관람, TV시청, 컴퓨터 및 
인터넷, 도서 및 사진촬영, 가족관련 일(외식 등), 휴식으
로 구분하였으며, 적극적 여가활동은 놀이, 자기계발활
동, 스포츠, 봉사활동, 여행, 해외여행, 사교모임, 자조모
임으로 구성하였다. 

2.3.4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다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19,20,25-27], 성별, 연령, 혼인상
태, 학력, 가구원 수, 장애유형, 장애정도, ADL, IADL, 
공적서비스 이용정도, 차별정도로 구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성별은 남=1, 여=0으로 조작화하였고 
연령은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혼인상태는 혼인=1, 비
혼=0,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1, 중학교 졸업=2, 고
등학교 졸업=3, 대학교 졸업 이상=4로 서열변수화하여 
투입하였다. 가구원 수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를 합산
하여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장애유형은 신체적 장애
=1, 정신적 장애=0, 장애정도는 장애정도가 심함(장애 
1~3급)=1,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음(장애 4~6급)=0으로 
조작화하였다. ADL은 총 12문항, IADL은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 합산하여 연속변수로 투입하여 점수
가 높을수록 지원이 필요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빈도
분석 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33], 중증, 경증, 완전자립
으로 조작화하였다. 공적서비스 이용 정도는 장애와 관
련된 공적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1=이용, 0=미
이용) 여부를 확인하여, 총 32문항을 합산하여 연속변수
화하였다. 차별정도도 마찬가지로 지난 1년 간 차별 경
험 여부(1=차별 경험, 0=차별 미경험)인 총 12문항을 합
산하여 연속변수화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 대상 중, 남성이 68.7%, 연령의 경우, 20대는 

6.7%, 30-40대는 25.0%, 50-60대는 54.7%, 70대 이
상은 13.6%로 평균 연령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 : 54.53세). 결혼 상태는, 60.4%가 배우자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8.5%, 초등
학교 졸업이 25.1%, 대학교 졸업 이상이 21.1%,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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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이 15.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 수의 경
우, 2인 가구가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으로 4인 이상 가구 26.5%, 3인 가구 21.2%, 1인 가구 
19.3%의 순서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으로 신체적 장애가 
89.8%, 정신적 장애가 10.5%로 신체적 장애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의 경우, 72.1%가 심하지 
않은 장애, 27.9%가 심한 장애인 것으로 밝혀졌다. ADL
의 경우, 완전자립은 98.5%, 경증은 1.4%, 중증은 0.1%로 
나타났다. IADL의 경우, 완전자립 88.6%, 경증 8.8%, 
중증 2.7%로 나타났다. 공적서비스 이용 정도를 살펴본 
결과, 평균 4.94회(SD=2.40)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차별정도는 약 1.59회(SD=2.47)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독립변수인 개인 월 소득은 최소 3만원 최대 1,000만원, 
평균 월 182.78만원(SD=129.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평균 2.93점(SD=0.82)으
로 다소 낮은 편인 것으로 밝혀졌다. 매개변수인 소극적 
여가활동은 평균 2.57개(SD=1.14), 적극적 여가활동은 
평균 1.26개(SD=1.12)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
족도는 평균 2.67점(SD=0.44)으로 나타났다. 

3.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독립변수인 개인 월 소득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r=.202, p<.001), 소극적 여가활동(r=.327, p<.001), 
적극적 여가활동(r=.205, p<.001), 삶의 만족도(r=.387, 
p<.001)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소극적 여가활동
(r=.198, p<.001), 적극적 여가활동(r=.130, p<.001), 
삶의 만족도(r=.342, p<.001)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여가활동의 경우, 적극적 여가활동(r=.414, 
p<.001), 삶의 만족도(r=.296, p<.001)와 유의한 정적상
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적
극적 여가활동의 경우 삶의 만족도(r=.287, p<.001)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5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
혀졌다.

Variable 1 2 3 4 5

Income 1
Health .202*** 1

Passive Leisure .327*** .198*** 1
Active Leisure .205*** .130*** .414*** 1

Life Satisfaction .387*** .342*** .296*** .287*** 1
***p<.001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of major variable

3.3 개인 월 소득, 주관적 건강상태가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검증

다중매개효과 분석 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개인 월 소득과 주관적 
건강상태, 매개변수인 소극적 여가활동과 적극적 여가활
동 간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과 Table 4에 나타나 있
다.

분석 결과, 개인 월 소득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소극적 
여가활동과 적극적 여가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월 소득이 높을수록 소극적 여가활동
(coeff.=.260, p<.001)과 적극적 여가활동(coeff.=.129, 
p<.01)의 빈도 또한 높아지며, 주관적 건강상태도 마찬
가지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소극적 여가활동
(coeff.=.126, p<.001)과 적극적 여가활동(coeff.=.158, 
p<.01)의 빈도 또한 높아짐을 의미한다.

Variable
Passive Leisure

Coeff. se t Coeff. se t
Gender -.177 .064 2.747** -.092 .062 1.482

Age -.017 .003 5.877*** -.017 .003 5.818***

Marital .079 .070 1.128 .123 .070 1.762
Edu .269 .032 8.354*** .303 .032 9.517***

Households .025 .032 0.782 .025 .032 0.787*

Type of Disability -.145 .127 1.145 -.312 .126 2.478*

Deg. of Disability -.172 .080 2.140* -.206 .081 2.557
ADL .052 .341 0.152 .006 .344 0.019
IADL .219 .120 1.827 .296 .120 2.468*

Public Services .044 .014 3.268** .047 .014 3.468***

Discrimination .005 .013 0.426 .003 .013 0.243
Income .260 .046 5.664***

Health .126 .035 3.589***

R2 .256*** .246***

F 40.092 37.987
*p<.05, ***p<.001

Table 3. The effect of income and health on 
passive lei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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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Active Leisure

Coeff. se t Coeff. se t
Gender -.189 .070 2.710** -.172 .067 2.589*

Age .002 .003 0.524 .003 .003 1.008
Marital .089 .076 1.170 .100 .075 1.327

Edu .236 .035 6.756*** .252 .034 7.374***

Households -.001 .034 0.024 -.002 .034 0.044
Type of Disability -.164 .137 1.192 -.275 .135 2.040*

Deg. of Disability -.060 .087 0.689 -.080 .086 0.925
ADL .510 .370 1.379 .444 .369 1.205
IADL -.046 .130 0.352 -.007 .129 0.051

Public Services .085 .015 5.779*** .088 .015 6.011***

Discrimination -.037 .014 2.641** -.036 .014 2.649**

Income .129 .049 2.602**

Health .158 .038 4.173***

R2 .102*** .109***

F 13.296 14.280
*p<.05, **p<.01, ***p<.001

Table 4. The effect of income and health on active 
leisure

다만, 소극적 여가활동을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 여성
인 경우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장애정도
가 심하지 않은 경우, IADL 측정에 따른 자립도가 높을
수록, 공공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소극적 여가활동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여가활동을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 여성인 경우나, 학력이 높을수록, 
공공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차별을 적게 경험할수록 
적극적 여가활동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모형 1 : 개인 월 소득, 삶의 만족도 간 여가활
    동의 다중매개효과

개인 월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소극적·적극
적 여가활동의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와 같다. 분석 결과, 모델 1의 설명력은 38.0%로 나타났
다(F=61.070, p<.001). 

각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결혼 상태
(coeff.=.370, p<.001), 장애유형(coeff.=.213, p<.001), 
ADL(coeff.=.271, p<.01), IADL(coeff.=-.103, p<.01), 
차별정도(coeff.=-.026, p<.001)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소득(coeff.=.142, p<.001), 
소극적 여가활동(coeff.=.061, p<.001), 적극적 여가활
동(coeff.=.065, p<.001) 또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독립변수인 개인 월 소득
과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간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Variable
Model 1

(Income → Satisfaction)
Coeff. se t

C
o
n
t
r
o
l

Gender -.032 .023 1.402
Age .000 .001 0.156

Marital .370 .025 14.831***

Edu -.008 .012 0.650
Households .008 .011 0.716

Type of Disability .213 .045 4.736***

Degree of Disability .044 .029 1.547
ADL .271 .121 2.239*

IADL -.103 .043 2.414*

Public Services -.004 .005 0.748
Discrimination -.026 .005 5.815***

In
dep Income .142 .017 8.611***

Me
di

Passive Leisure .061 .010 6.002***

Active Leisure .065 .009 6.922***

R2 .380***

F 61.070
**p<.01, ***p<.001

Table 5. Multi-mediation effect of leisure between 
income and life satisfaction

3.5 모형 2 :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간 여가
    활동의 다중매개효과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소극적·적
극적 여가활동의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분석 결과, 모델 2의 설명력은 41.3%로 나타
났다(F=70.143, p<.001). 

Variable
Model 2

(Health → Satisfaction)
Coeff. se t

C
o
n
t
r
o
l

Gender -.009 .021 0.420
Age .001 .001 1.238

Marital .384 .024 15.981***

Edu .011 .011 0.937
Households .007 .011 0.674

Type of Disability .096 .043 2.217*

Degree of Disability .023 .028 0.832
ADL .212 .118 1.801
IADL -.061 .041 1.490

Public Services .000 .005 0.007
Discrimination -.027 .004 6.099***

In
dep Health .152 .012 2.530***

Me
di

Passive Leisure .065 .010 6.647***

Active Leisure .057 .009 6.212***

R2 .413***

F 70.143
*p<.05, ***p<.001

Table 6. Multi-mediation effect of leisure between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각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결혼 상태, 
(coeff.=.384, p<.001), 장애유형(coeff.=.09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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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정도(coeff.=-.027, p<.001)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coeff.=.152, 
p<.001), 소극적 여가활동(coeff.=.065, p<.001), 적극
적 여가활동(coeff.=.057, p<.001) 또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독립변수인 주
관적 건강상태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간의 부분매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3.6 매개변수의 효과 검증
개인 월 소득,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에서 소극적·적극적 여가활동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
하여 부트스트래핑 결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모든 
경로는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
함하지 않고 있기에 유의한 경로임이 밝혀졌다. 개인 월
소득이 높거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소극적, 적
극적 여가활동을 많이 하게 되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밝혀진 본 연구
의 최종 결과는 아래의 Fig. 2와 같다. 

Indirect effects Effective
factor

Boot.
S.E

95%

LLCI ULCI

Model 
1

Passive 
Leisure .015 .003 .008 .024

Active 
Leisure .008 .003 .001 .015

Model 
2

Passive 
Leisure .008 .002 .003 .013

Active 
Leisure .008 .002 .004 .014

Table 7. Bootstrapping indirectness effect 

Fig. 2. Research Model Effect

4. 결론

본 연구는 성인 근로장애인의 개인소득과 주관적 건강
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관계에서 소극적, 적극적 
여가활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인 근
로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극적, 적극적 여가활동이 근로장애인 삶의 만
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19,20,25-27]와 동일한 맥락이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근로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
련한 주요한 요인으로 여가활동의 참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소극적 여가활동과 적극적 여
가활동으로 구분하여 다중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여가
활동의 정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가 
활동의 종류보다 여가활동의 정도가 삶의 만족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
서 장애인의 여가활동이 제한되어 적극적 여가활동보다
는 소극적 여가활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근로장애
인의 삶의 만족을 위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용 가능
한 여가활동의 개발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대비한 
여가활동의 확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장애인
이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면, 비대면 접근성이 향
상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장애인의 생활시간을 고려하여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을 하
는 경우, 고정적인 출퇴근 시간으로 인해 여가활동을 영
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34]. 근로장애인이 여가활동
에 대한 욕구가 있어도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
은 근로장애인의 퇴근 시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여
가활동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장애인이 여가활동
을 할 수 있도록 평일 밤이나 주말 낮에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둘째, 소극적 여가활동과 적극적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조금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
적 여가활동의 경우, 여성, 낮은 연령, 고학력자, 정신적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 IADL 측정에 따른 자립도가 
높을수록, 공공서비스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소
극적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여가활
동의 경우, 여성, 고학력자, 심하지 않은 장애, 공공서비
스 이용 정도가 높은 자, 차별경험이 적을 경우, 더 많은 
적극적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근로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남성, 저학력
자, 중증장애인, 공공서비스 이용 빈도가 낮은 자는 공통
적으로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여가활동과 거리가 먼 사
람들로 추정된다. 이들에게 적합하고 실천가능한 여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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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개발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차별경험이 적은 근로장애인일수록 적극적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장애차별을 해소하여 
다양한 여가활동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레져버디”와 같은 면대면 연계 사업이 
적용해볼 수 있다. 레져버디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
께 만나 원하는 여가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일부 장애인
복지관은 주말마다 레져버디와 같은 여가활동 동아리 모
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모임은 근로장애인의 근로시
간에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여가활동을 하면서 자
연스럽게 필요한 점들을 맞추어가고 차별에 대해 함께 
저항할 수 있다. 레져버디와 같은 사업의 확산은 근로장
애인의 여가활동 증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근로장애인의 개인소득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소
극적, 적극적 여가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소극적, 적극적 
여가활동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
제상태와 여가생활 참여도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6-8]. 마찬가지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소극적, 적극적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건강상태와 여가활동 참
여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13-17]. 이를 바탕으로 근로장애인의 월 소득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소극적, 적극적 여가활동 참여도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근로장애인 평균임금은 비장애인 대비 
69.3% 수준으로[38], 근로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대
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소득 관련 복지
지원은 비근로장애인 또는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루어지고 있어 일부 근로장애인은 지원제도에서 사각지
대에 놓여있기도 하다. 따라서, 근로장애인의 소득 향상
을 위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거나 소득보전제도와 같은 
조세정책의 확대[39]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소득이 낮은 근로장애인은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장애인의 여
가활동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지원 확대를 논의해볼 수 있겠다. 통합문화이용
권(문화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여
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
장애인 은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소득 기준 
외의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장애인도 통합문화이용

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여가활동 참여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이 낮은 소득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소득 외의 기준을 고려하여 통합문
화이용권의 지원 대상 확대의 논의를 해볼 수 있다. 여가
활동에 대한 정보의 부족, 물리적 환경의 미비로 인한 접
근의 어려움,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
용 등 여가활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통합
문화이용권 지원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행
바우처도 마찬가지로 소득 외의 미비한 접근성의 문제로 
여행을 하기 어려운 근로장애인에게 필요한 여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겠다. 

근로장애인은 건강상태도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
로 좋지 않은 편이다[40]. 비록,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성
격을 지니고 있으나 권리적 속성 또한 있음을 고려하여 
근로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도를 높기 위해 건강상태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장별 또는 장애유형별 건강 관리 프로
그램을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국립재
활원에서는 장애 유형, 연령, 성별에 따라 건강 관리정보
를 제공하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을 온, 오프라인으로 배
포하여 근로장애인이 건강과 관련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장애인이 
근무하는 직종/직무 별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와 이
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 
제작하여 근로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인 근로장애인의 개인소득과 주관적 건강상태
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소극적, 적극적 여가활동은 
모두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장애인의 개인소득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여
가활동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근로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 종합적인 인과성을 살피지 못하였는데, 개
인소득, 건강상태, 여가활동 정도가 모두 인과 관계 속에
서 삶의 만족도를 높임을 보여주었다. 향후 근로장애인
을 대상으로 한 복지지원정책 마련 시 이러한 세부요인
을 고려한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근로장애인의 월 소득과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소극적, 적극적 여가활동의 다
중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
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횡단자료를 활용
하였기에, 해석 상 유의하여야 한다. 향후 종단자료를 활
용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치활동, 시민사회 참
여 등과 같은 다양한 여가활동을 살펴보지 못했으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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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가활동의 양적 측면만 고려되었다. 추후 연구에서
는 위와 같은 한계점을 고려하여 근로장애인의 삶의 만
족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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